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섭리에 할 일이 많습니다. 전도가 많이 되어서 일손이 모자랍니다. 양 관리 할 때는 잘 해줘야 합니다. 

연구를 해야 합니다. 자꾸 연구하면 나처럼, 나도 20년 동안 연구하고 나와서 세계적으로 되었습니다.  중고

등부 다루는 것, 대학부 다루는 것, 어른들 다루는 것 각각 다 다릅니다. 다루는 것만 가르쳐도 엄청 불어날 

것입니다. 어렸을 때부터 치고 올라옵니다. 유치부, 초등학생, 중 고등학생, 대학생, 청년 이렇게 올라오니 그 

쪽으로 알고 찾아서 연구도 하고 조은소리에 글도 써 줄테니 그것을 보고 참고하십시오. 중고등부 교역자도 

처음에 18살짜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맡겨서 3천명을 끌고 가게 했습니다. 

중고등부 일을 맡길 때는 잘 모르는 사람에게 맡겨야 합니다. 잘 모르는 사람이 말을 잘 듣고 순진하니까 일

을 잘 할 수 있습니다. 중고등부 일을 맡아서 해 본 사람은 잘 압니다. 큰 사람이 맡으면 자기 식으로 합니다. 

(과거를) 자꾸 잊어버립니다. 어린애들이 하면 자기가 들은 대로 그대로 하기 때문에 잘 해주면 됩니다. 양같

이 잘 다독거리며 애완용 강아지 같이 대해주면 그냥 다 크는 것입니다. 애들이 말 안 듣는다고 막 신경질 내

면 안 됩니다. 마치 부모처럼 언니처럼 잘 대해주며 책임을 져야 합니다.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씩까지 용서

해줄 정도가 되어야 잘 됩니다. 그 정도 되어야 성격이 다 고쳐집니다. 

과거에 하나님께서 늘 역사하신 것을 봐야 합니다. 과거에 했던 것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너무 너무 싫어하

십니다. 돈 없다고, 친구 없다고, 뭐 없다고 칭얼대고 울지 마십시오. 나도 20년 동안 친구가 없었습니다. 예

수님 하나님 가까이 하면서 지내야 합니다.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. 친구를 사귀면 친구가 다 인

줄 압니다.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. 나 보십시오. 청중 속에 들어가고 싶어도 안 가지 않습니까? 

외국에 있을 때도 청중 속에 안 들어갔습니다. 그들과 어울리면 그들 사람이 돼버립니다. 혼자 있으면 혼자서 

하나님 사상으로 하지 않습니까? 그 정신으로 일해야 됩니다. 그래서 목사님들이 전하는 말씀을 계속 잘 들어

야 합니다. 그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. 깊은 말씀입니다. 그렇게 알고서 열심히 하십시오. 예수님이 함

께하면 끝나는 것입니다. 열심히 전도하십시오. 

교역자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튼튼해야 됩니다.  생명들 하나씩 잘 관리해야 합니다. 백 명, 이 백명은 쉽게 됩

니다.  인원이 많아 졌을 때 조직을 해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2백명 3백명을 못 넘깁니다. 

. 환란 핍박 상관없습니다. 그런 것 전혀 상관없습니다. 내가 최고 어려움 당했을 때 1년에 만 명씩 전도했습

니다. 아무도 없이 혼자서 그렇게 했습니다. 그 어려움 속에서 동네 사람들이 미쳤다고 막 그랬습니다. 다들 

그랬습니다. 그러나 클 사람은 죽어도 합니다.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이 합니다. 

목회 대기하는 사람들은 기도생활하고 전도하십시오.

그리고 교단에다 자기를 자꾸 알아달라고 보고 하도록 하십시오. 

목사님들은 자기 목회지에서 나오면 금방 죽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. 계속 바꿔가면서 로테이션으로 뛰

어야 합니다. 충전하고 뛰고 충전하고 뛰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. 충전하면서 절대 기도 많이 하고 하면 전도 

금방 됩니다. 그까지것 하루에 교회 하나씩 만들 수 있습니다. 과감하고, 대담하게 해나가야 됩니다. 하나님이 

살아계심을, 능력을 보여 주면서 힘 있게 해나가야 됩니다. 애들 잘 대해주고 잘 했다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

일하는 사람 자꾸 의논하고 그러면서 계속 해나가야 합니다. 

 


